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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,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접견

- 한미동맹,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논의 - 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7/2, 화) 「콘돌리자 라이스(Condoleezza Rice)」 전 국무

장관(現 스탠포드大 후버연구소 소장)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

글로벌 정세와 최근 러-북 관계,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계기 

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간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

한미일,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사의를 

표했습니다. 아울러,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

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, 앞으로도 북한 

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

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, 지난해 스탠포드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

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. 또한, 라이스 전 

장관은 미 학계 일원으로서 그간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 조야 내 공감대 

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고,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

않겠다고 했습니다. <끝>


